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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연구부 홍성범

중관촌 패러다임

북경시 해정구 중관촌, 이른바 중국의 실리콘밸리 (硅谷) 로 불리는 중관촌의 정확한 지리

적 위치이다. 지금은 중국의 IT 분야를 선도하며 ,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한적한 북경 시외지역이었다 . 실제로 중관촌은 海淀鎭의 한 동네의 이름

이였는데 중국과학원의 연구소들이 대부분이 중관촌에 설립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유명해 졌

다. 80년대 중반, 시장경제 전환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창업되면서 중관촌의 전자거리 (電子

街) 를 형성하였다. 이후 중국 정부에 의해 북경고신기술산업개발구로 지정됨에 따라 중관

촌은 북경 북서부의 대학, 연구소들이 모여있는 혁신클러스터로 본격적인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중국 과학기술부가 火炬計劃 (T orch P rogram ) 추진에 있어서

핵심요소인 각 지역별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한 곳

이다. 현재 53개의 국가급 고신기술산업개발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중관촌이 중국 최초, 최대

의 첨단기술개발구이다.

중관촌은 광의의 중관촌과 협의의 중관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광의의 중관촌은 국가급

고신기술개발구인 中關村科技園區 를 말한다. 이 지역은 해정원 (海淀園), 풍태원(豊台園), 창

평원 (昌平園), 전자성과기원 (電子城科技園), 역장과기원 (亦庄科技園) 및 市 인민정부에서 국

무원의 비준에 따라 규정한 기타 지역을 포함하는 3백55㎢ 지역을 말한다. 협의의 중관촌은

海淀園의 핵심지역인 중관촌 전자상가로 총연장 8㎞에 달하는 거리로 각종 전자부품 . 상가

및 생산업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중국 최대규모의 전자제품 집산지를 말한다. 따라서 중관촌

이 전자상가인가 실리콘밸리인가 라는 의문도 여기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중관촌 과학

성 (中關村 科學城)은 중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과학전문 기술인력이 가장 풍부한 지역으

로 첨단과학기술의 배후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지 정보산업단지(上地信息産業團地)는

지난 91년 설립된 종합 첨단기술 생산단지이다. 99년말 기준 약 6천6백90여개 기업(이중 1

천2백27개사는 99년도에 설립), 총매출액 864억1천만 元 (11조원), 중국과학원 등 연구기관 2

백13개, 중국 최고의 명문대 청화대·북경대학 등 대학교 68개, 하이테크 과학기술 인력이

37만8천명 등의 지표가 말해 주듯이 현재 중관촌은 단순한 지역 이름이 아니라, 중국이 하

이테크산업을 발전시키는, 특히 전자정보산업의 제반 요소가 집결된 장소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중관촌이 중국내에서 갖는 중요성은 이러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중관촌 정

신 의 가치체계와 행위 패턴에 있다. 이른바 중관촌정신은 이성적인 사고, 담대한 창의력,



용기 있는 창업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국제무대를 지향하는데 있다. 이 정신은 과감한

실천정신과 이성적인 사고력을 융합시켰고, 지역의 사명감과 애국주의, 국제주의를 결합시켜

중관촌 지역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정신적 활력소가 되었다. 1978년 등소평

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심천을 대표하는 경제특구와 상해 포동지역개발은 중국의 기본적인

발전단계인 溫飽와 小康단계의 달성을 의미한다. 2050년 선진국 수준의 발전을 의미하는 大

同단계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로 중관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의 에너지를 국가경제로

접목, 확대시키려는 전략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중관촌은 바로 이러한 발전패러다임의 핵심

에 위치해 있으면서 중국 전역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중관촌 혁신클러스트의 구조

혁신활동에서의 역할에 따라 중관촌 지역혁신네트워크의 행위자들은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연구기관, 대학, 기업, 정부인데 이 네 조직은 조직의 특성도 다르며 네트워크 상에

서 역할도 다르다. 연구기관은 국가차원의 연구기관(중국과학원 등)과 중앙정부의 각 部나

위원회 산하의 연구기관 (冶金건축연구총원, 철도부과학연구원 등) 그리고 지방정부 산하의

연구기관 (북경시 태양에너지기술연구소 등)으로 나눠진다. 대학은 청화대학교, 북경대학교,

북경이공대학교 등 주로 이공계 대학교와 응용기술 관련 대학교를 말한다. 또한 이 지역에

서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관련된 일부 장 단기 교육훈련기관도 포함된다. 기업은 이 지역 내

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신기술기업과 기술과 관련된 무역형 기업들이다. 정부는 중앙정부, 북

경시, 및 해당 관리기관 등이다.

참여자의 4차원 조직 구조는 중관촌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조의 특징이다. 이러한 구조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과 지역환경으로 인해 형성되었다. 전통적인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중국

의 과학기술, 교육과 산업의 배치는 분리되었다. 과학기술역량의 배치는 구 소련의 大科學

의 체계를 따라서 기업과 독립된 연구조직 - 과학원 체계로 설립되었다. 동시에 교육을 위

주로 하는 대학에서도 일정한 과학기술 연구역량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중관

촌지역에는 많은 과학기술력이 위치해 있으나 산업은 매우 빈약하였다. 1978년에 경제체계

와 과학기술, 교육체계에 관한 개혁이 시작된 후, 중관촌지역에서 하이테크 성과를 산업화하

려는 신기술 기업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들이 나타남으로서 이 지역에 高新技術産業開

發區 가 설립되었으며 전환경제를 관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인 開發區형 정부기구가 등

장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중관촌 지역혁신네트워크가 형성 발전되었다.

중관촌 혁신클러스터에서의 연구기관의 특성



중관촌 지역주변에는 중국과학원 산하 연구소 40개, 중앙정부의 각 部 및 위원회 산하 연

구기관 71개, 북경시 산하 연구기관 27개, 대학부설 연구기관 269개 있으며 북경시 전체 과

학기술 연구기관의 47%를 차지한다. 중관촌 지역 혁신네트워크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한다. 즉 이 연구기관들은 첨단산업의 기술발원지이며 지역 혁신체제의 중요한 역량이 되기

때문이다. 1983년 중국은 전통적인 정부주체형 과학기술체계에 대해 개혁을 시작하였다. 이

에 따라 중국과학원은 1987년부터 一院兩制 를 실시하여 연구인원들이 시장진출이 시작되

었다. 가장 큰 변화는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위한 신기술 기업의 설립이다. 중국과학원의 각

연구기관과 각 부 산하 및 지방 연구기관들을 앞다투어 자신의 신기술 기업을 설립하였다.

중국과학원에서는 1983년 10월에 海淀區와 협력하여 최초의 과학기술 개발회사, 즉 현재 北

京科海高技術(그룹)회사를 설립하였고 1984년 말에서 1985연초까지 잇따라 三環신소재 개발

회사, 北京科理高기술회사, 중국과학원 計算所신기술발전회사(聯想그룹의 전신), 북경 희망

컴퓨터 회사, 北京信通회사, 自動化所자동화 기술회사, 電工所電氣高기술회사 등 하이테크

기업들을 설립하였다. 92년 초, 中科그룹을 창립하였으며 현재 중국과학원 산하에 400개 기

업, 2만 여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전문적인 관리기구를 설립하여, 연구개발

의 성과이전에 관해 전문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학원은 하이테크 기업관리

국 을 설립하였으며 部委 각 연구소에서도 産業處를 설립하여 산하기업에 대해 직접관리를

하였다.

중관촌 혁신클러스터에서의 대학의 특성

중관촌지역엔 국가급 중점대학 (명문대)과 북경시 시급 (市屬)대학이 모두 55개 있다. 이밖

에도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단기학원 등이 있다. 중국의 대학은 교육과 연

구 두 개의 중심으로부터 교육, 연구와 하이테크 및 그 산업의 발전 이라는 3개의 중심으

로 발전했다. 이에 따른 대대적인 개혁이 뒤따랐다. 가장 큰 특징은 첨단산업화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중관촌 최초의 기업은 대부분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파생

되어 나온 것들이다. 즉, 북경대학, 청화대학 등 대학은 모두 이들 기업의 모태가 되었다. 청

화대학의 경우,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50여 개가 있는데 그중 100만元 이상의 흑

자를 내는 14개 기업이 창출해낸 이윤은 전체 대학이윤의 93%를 차지한다. 청화자광그룹총

공사는 중관촌에서 서열이 10위인 기업이다. 이밖에 광반공사, 정보기술공사, 액정공사, 건축

설계원 등이 유명하다. 북경대학의 독자 혹은 합자 하이테크기업은 모두 31개이다. 북대방

정그룹은 중관촌에서 서열이 2위인 기업이다. 북경이공대학은 5개, 북방교통대학은 40개,

북경우전대학은 24개 등인데 이 가운데 규모가 비교적 큰 것으로 북경우전제4실험공장, 북

경홍안전기창, 심천북우과기개발공사, 북경성제통신유한공사와 중산시태강설비유한공사 등이



다.

중관촌 혁신클러스터에서의 기업의 특성

중관촌 혁신네트워크에서 혁신활동을 진행하는 주체는 하이테크기업이다. 이밖에도 일부

기술무역과 관련된 무역형 기업들도 네트워크에서 일정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중관촌은

태동할 때부터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했다. 지난 1980년 중국 과기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던 중국과학원 천춘연구원이 실리콘밸리를 방문,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는 대학이 몰

려있는 중관촌 지역이 실리콘밸리와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 중관촌에 민영기업인 "선진기술

발전센터"를 세웠다. 중관촌 제1호 벤처기업이었던 셈이다. 80년대 초 커하이 쓰통 신통 렌

샹 등 주요 정보통신관련 기업들이 중관촌으로 몰리면서 서서히 정보기술 단지로 성장했다.

90년대 후반 IBM 모토롤라 인텔 등이 이 지역에 연구센터를 세우면서 국제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99년말 현재 약 7천 개 IT 업체가 중관촌 지역에서 설립됐고 이중 외자기업은 1

천1백개(총 투자자액 32억6천만달러)에 달했다.

1999년 중관촌의 첨단기술기업의 공업 총 생산량은 북경시 전체생산량의 70%를 차지하

고 있으며, 주요경제지표는 전국53개 고신기술산업개발구 총 생산량의 10분의 1을 차지한다.

전체기업의 판매액은 846억 元에 달하며, 2010년에 6000억 元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연 평균20%의 성장속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중관촌 발전전략

1999년 6월 중국 정부는 중관촌을 중국의 실리콘밸리 중국 과학기술의 메카로 만들어 향

후 경제발전을 이끌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당시 강택민 국가주석은 향후 10년 내

에 대만의 신죽 단지를 따라 잡고, 20년 내에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따라잡을 것 이라고 말

했다. 2000년 초에는 스캐너 등 중국의 컴퓨터 주변기기 시장을 휩쓸고 있는 중관촌의 유망

벤처기업 淸華紫光그룹 등을 방문, 이에 대한 관심을 거듭 표시했다. 향후 10년 간 중국은

중관촌 실리콘밸리 조성계획에 총 2000억 元 (약 28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지역에 투자

하는 기업들에 조세감면 등 각종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보기술 (IT )산업 강

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21세기를 맞은 중국의 야심이다.

2000년 5월 11일 북경시 유학생 귀국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을 발표했다. 유학생이 귀국해

서 북경시에서 일할 때의 업무혜택, 생활 대우, 창업혜택 및 창업 장려정책 등에 대한 규정

이 모두 포함 돼 있다. 보다 많은 해외유학생이 베이징시로 돌아와 창업 및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2000년 12월 8일에는 북경시 제11기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



23차 회의에서는 중관촌과학기술단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이 마련된 것

이다.

중관촌이 풀어야 할 과제

중관촌에는 장미빛 희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실리콘 밸리라고 불릴 수는 있지만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비교해 본다면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첫째, 경쟁체계가 치열하지

않다. 한편으로는 정부기관이나 기업에 의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기업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도산되어도 사업가는 위기에 처하지 않아 실리콘 밸리의 배수의

진을 치는 정신무장이나 위기감이 부족하다. 둘째, 중관촌에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인재의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가 미비하다. 자신이 창조한 이익과

성과에 대한 지배권이나 재산권에 대한 보장에 대해 법률적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중관촌에는 금융지지시스템이 부족하다. 실리콘밸리에는 매년 150억 달러 상당의 벤처자금

이 투자되는데 그 가운데 90%가 민간이 투자한 것이며 정부가 투자한 것이 아니다. 그만한

자금을 출자할 주체가 중국 내에는 없다. 또한 기업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몇 개의 회

계 장부를 가진 기업에 벤처 투자가들의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넷째, 중관촌 기간산업

의 취약점이다. 중관촌의 주요산업은 전자정보산업으로서 주요 제품은 전자정보제품이다. 그

러나 전국에서의 우위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그 위치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식경제가 신속히 발전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지식과 정보의 특성이

공간 및 지역 한계를 탈피하고 있다. 1997년부터 북경의 전자정보산업 생산액은 광동의 반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더욱 적극적인 투자유

치를 통해 중관촌 자체의 기간산업 육성을 가속화해야 할 시점이다. 다섯째, 중관촌 창업환

경의 격차이다. 중관촌은 중국 최초의 첨단기술산업개발구로서 더욱 훌륭한 창업환경 조성

이 급선무로 나타나고 있다. 완벽한 사회간접시설 구축,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 완벽한 지

식재산권 보호 환경 마련, 첨단기술업체 특징에 알맞는 정보교류 시설 마련 등 창업환경 조

성이 당면한 과제로 대두된다. 중관촌은 창업환경 조성 면에서 상해 포동 장강고신기술개발

원과 심천 고신기술개발원에 비교하여 뒤떨어져 있는 상황을 단시일 내에 전환시켜야 한다.

여섯째, 중관촌 혁신 메커니즘의 네트워크 미비이다. 최근 중관촌의 연구개발 투자는 감소하

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첫째로 새롭게 개발된 제품의 재산권이 명확치

못하며 둘째로 관련 벤처투자 메커니즘이 구축되지 못하였고 은행 대부금에 의존하기 때문

이다. 셋째로 효율적이고 온정적인 산·학·연 결합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중관촌에

는 많은 대학교와 연구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효율적인 산·학·연 결합 관계

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교나 연구기관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효율적인 산·학·연



결합과 벤처투자 메커니즘이 결합된 혁신 메커니즘 구축이 시급한 시점에 놓여 있다.


